
  오레곤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of Oregon P.C.A.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1200 SW 185th Ave. Beaverton, OR 97006 http://www.oregoneden.com  
사무실 503-848-8168      

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 
난닝 (MK-LRC센터)  동북아 (김00)  러시아 (GP/박동국)  루마니아 (에덴/스테파니아) 
말리 (COME/정민경)  북한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베트남 (다리놓는 사람들/박종암)  
한국이슬람 (WEC/황태연)  요르단/이슬람 난민 (YWAM/설00) 인도/스리랑카 (JDM/서관옥)  
동북아 (이안드레)  터키 (GMF/박00)  파프아뉴기니 (NTM/문성)  파키스탄 (GMF/김인영) 
MK (MKC/허지연)  MK장학사역 (M&SC) 캄보디아 (하베스트/차세대교육/김해준)  
온두라스 현지인교회  (모델로/과나까스데/실리시오(김인배)  온두라스 차세대교육/청소년교육 
(김병수/니디아/로베르또)  온두라스 현지신학교 사역  신장,위그르 (MKC/김00)    
레바논/이슬람난민 (YWAM/박00) 

2018년 2월11일 (제23권 6호) 
 
 
호)     

원 로 목 사   이경천  (Rev. Joseph K. Lee) 

담 임 목 사   원정훈  (Rev. Peace J. Won) 

교 육 목 사   곽성환   (Rev. Sung H. Kwak) (청년) 

  김용규  (Rev. Elliot Kim) (장년) 

  다니엘 리  (Rev. Daniel Lee) (EM/다문화) 

전 도 사   고현준         (Pastor James Ko)   
  니콜라스 서  (Pastor Nicholas So) 
  라빈           (Teacher Robin Williams)                 

파 송 선 교 사   스테파니아     (Missionary Stefania Tarasut) 

새 가 족  - David Song/김현정(송찬,송솔,송이레)  
  MK1구역 / 5남5여성도회 
- 이상호 인도구역 

사 순 절 사순절 기간입니다. 2/14(수)~3/31(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 : 3/25(주) 
고난주일 : 3/26(월)~3/31(토) 성금요일: 3/30(금) 
부활절 : 4/1(주) 

구역장/교사모임 오늘 있습니다.(본당/2시30분) 

All Generations 
W o r s h i p 

이번 주에 있습니다.(오후8시) 

유 년 부 
P T A 

유년부 학부모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본당/1시30분) 

중 보 기 도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대예배실/오전10시) 

친 교 2018년 전반기 친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 
문의: 친교부   신청: 게시판  
2월 친교 배식/정리는 5남성도회 입니다. 

교 우 동 정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강성구/권재현/김미영/송병수/이봉희/이영실/이지현) 

 2월 11일 (주) 구역장/교사모임 

2월 14일 (수) 재의수요일(사순절시작) 

2월 16일 (금) All Generations Worship 

  2월 18일 (주) 유년부 학부모 세미나 

2월 20일 (화) 실버미션모임(본당/10시30분) 

2월 25일 (주) 3.1절 기념주일 

2월 25일 (주) 임시공동의회(장로선출) 

2월 25일 (주) 청소년부 학부모 세미나 

2월 28일 (수) 3.1절 기념예배(교회연합회) 

지 휘 자   이효성 (Hans Lee) 이정아  (Jung-Ah Lee) 

반 주 자       윤영서 (Young-Seo Yoon) 윤재선  (Jae Sun Yoon) 

오 르 간   박인화 (In-Hwa Park) 
모임 및 행사 (Events) 

 
교회소식 (Announcement) 

시 무 장 로   박홍문 (Kenneth Park) 이곤일  (Chris Lee) 
  이효성 (Hans Lee) 정석재  (Samuel Jeong) 

 ◆선교지 소식 (인도 뱅갈로 서관옥/방미정 선교사) 

     

선교음악회 

 
 북한과 이슬람 난민들을 돕고 함께하는 음악회 
 2월 18일 (주) 오후4시/본당 
 

 
   장로선출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2월 25일 (주) 2부예배 후/본당 
 

2017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는 올해 월에 인도 정부로부터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 
습니다. 원래 올해 월부터 안식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정부로부터 인도센타 차압 등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겨 인도를 
들어갔다가 추방되는 일을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간단한 짐만 가지고 나왔는데 
당분간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관례상 이러한 경우 5년 뒤에 
풀어진다고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많으므로 앞날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도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강력한 힌두 정권이 힌두 국가를 목표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도 사역지와 지체들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뒤로하고 2017년도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 사역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추방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인도 사역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저희 부부 없이도 현지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교의 
성패는 선교사가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인들에 의한 선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의 추방 이후에도 저희 
사역은 현지 인도간사와 현지 인도목사 그리고 리더들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와 대학교 1학년부터 7년 동안 함께한 파이콤바 
간사는 저희를 대신하여 지체들을 이끌고 양육하는 탁월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한 것은 이번 춘천지구 40 주년 기념으로 춘천 
출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해외 간사들에게 50 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선물했는데 
이것을 파이 간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복한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쿠말 목사를 위시하여 리더들 그리고 지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저희 인도 지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대부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 지체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계획 
2018 년 새로운 한 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세상은 어지럽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추방되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많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은 땅 끝 주님이 오시는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2018년8월까지 안식년을 가진 후에 인도 뱅갈로에서 가까운 
스리랑카 비행기로 한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곳으로 가 인도 사역을 지원하면서 
스리랑카를 거점으로 한 남아시아 선교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사역은 파이 간사를 중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과 
지도가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 
스리랑카에서 인도를 지원하고 지도한다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연약한 새싹과 같은 인도 사역을 옆에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구 약 20억이 거주하는 남인도(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네팔, 스리랑카)를 지속적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15%의 인도인들과 스리랑카인 그리고 남인도7나라를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안식년? 
보통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에게 안식년은 안쉴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특별히JDM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해외 개척단 
(카메룬)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이 캠퍼스 
개척단을 이끌고 국내 (1-3월) 와 해외 (4-6월, 카메룬)을 훈련하게 됩니다. 안식년에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땅히 부름 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저에게 생소한 아프리카이고 불어를 약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도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에는 
아프리카에서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 뵙기를 사모하는 서관옥 
방미정 선교사 



       9:30/11:30  예배인도   원정훈 목사 

예배는 삶이 되며, 삶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      세상에서 정직     열방을 향한 선교  

 예 배 순 서   

성경/기도모임/에덴 성경공부(EBS) 

제 61 문: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Heidelberg Catechism) 

십 일 조 소계:$ 12,339.00 

주 일 헌 금 소계:$ 2,304.64 
감 사 헌 금 소계:$ 667.00 

선 교 헌 금 소계:$ 390.00 

주 교 헌 금  소계:$ 42.29 
구 역 헌 금 소계:$ 305.00 
기 타 헌 금 소계:$ 7.00 
친 교 헌 금 소계:$ 200.00 
건 축 헌 금 소계:$ 380.00 

주  계 $16,634.93 

지난주일 헌금 

기도/안내/봉사 

* 예 배 의  부 름 
Call to worship 

∙∙∙∙∙∙∙∙∙∙∙∙∙∙∙∙∙∙∙∙∙∙∙∙∙∙∙∙∙∙∙∙∙∙∙∙∙∙∙∙∙∙∙∙∙∙∙∙∙∙∙∙∙∙∙∙∙ 인 도 자 

* 참 회 의  기 도 
Prayer of confession 

∙∙∙∙∙∙∙∙∙∙∙∙∙∙∙∙∙∙∙∙∙∙∙∙∙∙∙∙∙∙∙∙∙∙∙∙∙∙∙∙∙∙∙∙∙∙∙∙∙∙∙∙∙∙∙∙∙ 다 함 께 

* 신 앙 고 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함 께 

성 시 교 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5번∙∙∙∙∙∙∙∙∙∙∙∙∙∙∙∙∙∙∙∙∙∙ 다 함 께  

찬 송 
Hymn 

∙∙∙∙∙∙∙∙∙∙∙∙∙∙∙∙∙∙∙∙∙∙∙∙∙53장∙∙∙∙∙∙∙∙∙∙∙∙∙∙∙∙∙∙∙∙∙∙∙∙∙∙  다 함 께 

기 도 
Prayer 

                                                      1부:김범수 집사 
                                                      2부:성승훈 집사                                      

헌 금 
Offering 

∙∙∙∙∙∙∙∙∙∙∙∙∙∙∙∙∙∙∙∙∙∙∙∙∙∙∙∙∙∙∙∙∙∙∙∙∙∙∙∙∙∙∙∙∙∙∙∙∙∙∙∙∙∙∙∙∙ 다 함 께 

* 
 
봉 헌 기 도 

Offertory Prayer 
∙∙∙∙∙∙∙∙∙∙∙∙∙∙∙∙∙∙∙∙∙∙∙∙∙∙∙∙∙∙∙∙∙∙∙∙∙∙∙∙∙∙∙∙∙∙∙∙∙∙∙∙∙∙∙∙∙ 인 도 자 

요  리   문  답     
Catechism  

∙∙∙∙∙∙∙∙∙∙∙∙∙∙∙∙∙∙∙∙∙∙∙∙∙∙∙∙∙∙∙∙∙∙∙∙∙∙∙∙∙∙∙∙∙∙∙∙∙∙∙∙∙∙∙∙∙ 다  함  께  

환 영 광 고 
Welcome 

∙∙∙∙∙∙∙∙∙∙∙∙∙∙∙∙∙∙∙∙∙∙∙∙∙∙∙∙∙∙∙∙∙∙∙∙∙∙∙∙∙∙∙∙∙∙∙∙∙∙∙∙∙∙∙∙∙ 인 도 자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 4:3-10(신147p)∙∙∙∙∙∙∙∙∙∙∙∙∙∙      인 도 자 

찬 양 
 Choir   

∙∙∙∙∙∙∙∙∙∙∙∙∙∙∙∙∙∙∙∙∙∙∙∙∙∙∙∙∙∙∙∙∙∙∙∙∙∙∙∙∙∙∙∙∙∙∙∙∙∙∙∙∙∙∙∙∙ 성 가 대 

설 교 
Sermon 

’변화7. 변화된 사람, 변화시킨 예수님’  원  정  훈  목사 

* 
찬  송 

Hymn 

∙∙∙∙∙∙∙∙∙∙∙∙∙∙∙∙∙∙∙∙∙∙∙469장∙∙∙∙∙∙∙∙∙∙∙∙∙∙∙∙∙∙∙∙∙∙∙∙∙∙  
주기도문(Lord’s Prayer)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1부:원정훈 목사 
2부:이경천 목사 

    *표는 다 같이 일어서서 (* Indicates please stand) 

예 배 시 간 

모  임 요 일 시  간 장  소  개  강 대  상   담  당  자 

중보기도 금 10:00 대예배실 진행중  누구나 곽성환 목사  

핵심교리 
주 13:30 

 사무동 2층 
진행중 새가족/ 

기존신자 
원정훈 목사 

목 10:00 진행중 

실버성경공부 
셋째
화 

월1회 
10:30 

대예배실 
(101) 

진행중 70세이상 원정훈 목사 

신약(고후) 
목 
토 

10:00 본관 2층 진행중 
누구나 김용규 목사 

10:00 사무동 1층 진행중 

신약(딤후,디도서) 주 
09:30 본관 2층 진행중 

누구나 김용규 목사 
13:30 사무동 1층 진행중 

구약(느헤미야) 주 13:30 소예배실 진행중 
누구나 

곽성환 목사 
구약(스가랴) 토 10:00 본관 2층 진행중 곽성환 목사 
일대일제자양육 월 19:30 본관 2층 진행중 곽성환 목사 
마더와이즈 화 09:30 본관 2층 진행중 여성도 진 행 팀 

이  번  주 (2/11) 다  음  주 (2/18) 

기 도 1부:김범수/2부:성승훈 1부:박홍문/2부:정석재 

안 내 
1부:김범수 
2부:김병택/임향숙/조정희  

1부:김범수 
2부:김병택/임향숙/조정희  

헌 금 
1부:박은정/이윤정 
2부:이승철/이아랑/임유숙 

1부:박은정/이윤정 
2부:이승철/이아랑/임유숙 

친 교 이동렬/박은정 권선엽/권양금 

친 교 봉 사 온두라스 신학교 온두라스 현지교회 

배 식 / 정 리 5남성도회  5남성도회  
주 차 안 내 이종화/조현락/천성진 이종화/조현락/천성진 
주 일 청 소 김태민/류정훈 이준성/정석재 
타 운 봉 사 EM팀(2/17) 
주 간 관 리 이곤일/한종선/Martel 이효성/강지호/류정훈 

Question 61: Why do you say that you are righteous only by 

faith? 

Answer: Not that I am acceptable to God on account of the 

worthiness of my faith, but because only the satisfactio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Christ is my righteousness before 

God, and I can receive the same and make it my own in no other 

way than by faith only. 

수요예배 

(7:30pm) 

 

이번 주 : 온두라스 현지교회 

다음 주 : 파푸아뉴기니 

원정훈 목사 

기도: 임경탁 집사   

기도: 이양수 장로 

새벽예배 

          화 

수,금 

          목 

6 : 00 AM 본 당 

고현준 전도사 

원정훈 목사 

곽성환 목사 

금요찬양 
기 도 회 

매 월 첫 째 (한 어) 
둘 째 (All generation) 

 8 : 00 PM 본 당      원정훈 목사 

    영 어 예 배   E M   주   일  9 : 30AM 예배실 2 다니엘 리 목사  

    교 회 학 교   유 아 부   주   일  11 : 30AM 영아부실 장희주 집사 

  유 치 부   주   일  11 : 30AM 유치부실 Robin Williams 

  유초등부   주   일  11 : 30AM 본당 2 층 고현준 전도사  

  청소년부   주   일  11 : 30AM 예배실 2 
  Nicholas Yi So  

  청소년부   금요일  7 : 30PM 예배실 2 

  AWANA   수요일  7 : 30PM 친교실 2 고현준 전도사  

  한글학교   주   일  1 : 30PM 각 교 실 김동숙 집사 

답: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

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 하며 여전히 죄에 더

럽혀져 있습니다. 

Question 62: But why cannot our good works be the whole or 

part of our righteousness before God? 

답: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

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

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

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nswer: Because the righteousness which can stand before the 

tribunal of God must be absolutely perfect and wholly conformable 

to the divine law; while even best works in this life are all imperfect 

and defiled with sin. 

제 62 문: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